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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대구 Gadus macrocephalus는 대구목(Gadiformes) 대구

과(Gadidae) 대구속(Gadus)에 속하는 어류로 우리나라 서

해 북부와 동해, 북쪽으로는 오호츠크해, 베링해, 북동 태평

양쪽으로는 알래스카만을 따라 남쪽으로 북미 캘리포니아

연안까지 북태평양의 아한대해역에서 극해에 이르는 광범

위한 해역에 분포하며, 연직으로는 대륙붕과 대륙사면 상부

에 분포하는 냉수성 저서어류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태평양

연안국 수산업에 있어서 중요한 어종이다(Westrheim, 1996).

대구과 어류는 전 세계적으로 약 62종이 서식하고 있으

며(Nelson, 2006), 우리나라 연안에는 빨간대구(Eleginus no-

vaga), 수염대구(Enchelyopus cimbrius), 대구(Gadus macro-

cephalus), 명태(Theragra chalcogramma), 모오케(Lota lota)

의 5속 5종만이 알려져 있다(김, 2005). 

대구는 수온 5~12�C, 수심 45~450 m에 군을 형성하여

서식하며, 야행성으로 낮에는 저질에 몸을 음폐한다. 또한

산란기인 12~4월에는 냉수층을 따라 주 산란장인 우리나

라 남해안의 진해만까지 산란하기 위하여 이동해 왔다가

산란 후 북쪽 해역 또는 깊은 수층으로 이동해 가는 산란

회유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큰 입과 위에서 알 수 있

듯이 대구는 식욕이 매우 강한 저서∙육식성 어류로 자∙

치어기에는 주로 동물성 플랑크톤을 섭식하지만 성장하면

서 고등어(Scomber japonicus), 청어(Clupea pallasii), 가자

미과 어류뿐 아니라 두족류, 게류, 갯지렁이류 등으로 식성

이 전환된다(정, 1977). 

대구 성어의 식성에 대해서는 일본해(Yamamura,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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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링해(Bakkala, 1984; Livingston et al., 1986; Wakabayashi,

1986), 알래스카만(Jewett, 1978; Albers and Anderson, 1985)

그리고 오호츠크해(Tokranov and Vinnkov, 1991)를 포함한

다수의 지역에서 보고되었다. 일본의 무츠만에서는 대구

자∙치어의 식성에 관한 연구도 이루어 졌는데, 자어기에는

주로 동물성 플랑크톤을 섭식하고, 치어기에 갑각류의 섭식

비율이 증가한다는 보고도 있다(Takatsu et al., 1995). 한편

우리나라 연안 해역에 서식하는 대구의 식성에 대해서는

가덕도 주변 해역의 대구 식성에 관한 연구(백 등, 2007)가

있으나 미비한 실정이며, 동해, 서해에 분포하는 대구와 진

해만에 산란회유한 대구의 위 내용물 비교에 관한 연구는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동해와 서해에서 저인망으로 채집된

대구의 위 내용물과 진해만으로 산란회유하는 대구의 섭식

생태를 비교 분석하여 효율적인 자원관리를 위한 기초자료

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재료 및 방법

1. 실험어

위 내용물 조사에 이용된 진해만 대구 시료는 진해만에

산란회유 하는 시기인 2006년 12월부터 2007년 2월까지,

2007년 12월부터 2008년 2월까지 매월 경상남도에 위치한

진해만 해역에서 호망에 의해 어획된 것을 거제 장목면 외

포리 거제수협 외포 위판장에서 7회에 걸쳐 채집하였다. 그

리고 진해만에서 채집된 대구의 위 내용물과 비교하기 위

하여 2007년 4월과 12월에 동해안의 속초, 죽변, 방어진 그

리고 2007년 1월에 서해안의 보령에서 시료를 채집하였

다(Fig. 1). 채집은 시료의 크기와 상관없이 무작위로 실시

하였다. 이하 각 해역에서 채집된 대구는 본 논문에서 다음

과 같이 칭함; 진해만 : 진해만 대구, 동해(속초, 죽변, 방어

진) :동해안 대구, 서해(보령) :서해안 대구.

2. 어체 측정 및 위 내용물 동정

본 연구의 분석에 이용된 진해만 대구의 총 개체 수는

256개체였으며, 동해 대구는 140개체, 서해 대구는 122개체

였다. 채집된 시료는 ice box에 보관하여 즉시 실험실로 운

반한 뒤 어체를 해부하여 내장에서 떼어낸 위를 10% 중성

포르말린으로 고정시켰다. 그리고 각 개체의 전장(0.1 cm),

체장(0.1 cm), 체중(1 g) 등을 측정하였다. 절개한 위에서 발

견된 먹이생물은 입체해부현미경(OLYMPUS TOKYO 256-

342, Japan)을 이용하여 동정 및 분류하였다. 먹이생물은

과(family) 혹은 목(order) 단위까지 분류하였고, 정확한 동

정이 가능한 개체는 종(species)까지 분류하였다. 위 내용물

중 발견된 먹이생물은 정(1977), Cha et al. (2001)을 이용하

여 동정하였다.

먹이생물은 종류별로 개체수를 계수하였고, 건조기에 넣

어 80�C에서 24시간 건조시킨 뒤, 전자저울을 이용하여 건

조중량을 0.01 g 단위까지 측정하였다.

3. 자료 분석

위 내용물 분석결과는 각 먹이생물에 대한 출현빈도(Fre-

quency of occurrence), 먹이생물의 개체수비 (Percent by

number) 및 건조중량비(Percent by weight)로 나타내었고,

위가 비어있는 개체나 확인되지 않는 개체는 포함시키지

않았으며, 채집시 먹이의 역류나 소화는 고려하지 않았다.

각 먹이생물의 출현빈도(Fi)는 다음의 식을 이용하여 구

하였다.

Fi (%)==Ai/N×100

여기서 Ai는 해당 먹이생물이 위 내용물 중 발견된 대구

의 개체수이고, N은 위 속에 내용물이 있었던 대구의 개체

수를 나타낸다. 

한편, 섭이된 먹이생물의 상대중요성지수(Index of rel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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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Location of the sampling a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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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e importance, IRI)는 Pinkas et al. (1971)의 식을 이용하여

구하였다.

IRI==(N++W)×F

여기서 N은 위 내용물 중 발견된 먹이생물 총 개체수에

대한 해당 먹이생물이 차지하는 백분율이며, W는 위 내용

물 총 건조중량에 대한 해당 먹이생물이 차지하는 백분율

이다. 그리고 F는 각 먹이생물의 출현빈도를 나타낸다.

또한 각 먹이생물의 상대중요성지수를 백분율로 환산하

여 상대중요성지수비(IRI%)를 구하였다.

결 과

1. 공위율 비교

본 연구에 사용된 대구 시료는 총 518개체였다. 진해만

대구의 표준 체장(Standard length, SL) 범위는 37.5~77.0

cm였고, 50.0~60.0 cm 크기의 대구가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었다(Fig. 2). 진해만 대구는 다른 두 해역에 서식하는 대

구보다 표준 체장이 큰 범위를 나타내었으며, 육안으로 관

찰한 결과 생식소가 대부분 성숙해 있어 산란기 어류의 특

징을 잘 나타내고 있었다. 분석에 이용된 256개체 시료 중

위 내용물이 전혀 발견되지 않은 개체는 159개체로 62%의

높은 공위율을 나타냈다. 한편 먹이생물 출현빈도는 38%를

나타냈지만 위 내용물이 소량인 개체가 높은 비율을 차지

하였다(Fig. 5). 

반면, 동해안 대구와 서해안 대구의 표준 체장 범위는 각

각 15.5~58.0 cm, 15.5~49.0 cm였고, 두 해역 모두에서

15.0~40.0 cm의 비교적 작은 크기의 대구가 많이 분포하

고 있었다(Figs. 3, 4). 두 해역에 서식하는 대구는 진해만

대구에 비하여 생식소의 성숙도가 낮은 개체가 다수를 차

지하고 있었다. 동해안 대구는 분석된 시료 140개체 중 23

개체에서 위 내용물이 발견되지 않아 16%의 공위율을 나

타냈으며, 서해안 대구는 총 122개체 중 24개체에서 위 내

용물이 발견되지 않아 20%의 낮은 공위율을 나타냈다. 결

과적으로 동해안 대구와 서해안 대구의 먹이생물 출현빈도

는 진해만 대구에 비해 매우 높았으며, 보다 다양하고 많은

양의 먹이생물이 발견되었다(Fig.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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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ize composition of Gadus macrocephalus collected in Jinhae
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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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Size composition of Gadus macrocephalus collected in East
s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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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llow sea.



2. 위 내용물 비교

진해만 대구는 위 내용물이 전혀 발견되지 않은 개체를

제외한 나머지 97개체에서 어류(Pisces), 새우류(Caridea),

두족류(Cephalopoda), 이매패류(Bivalvia) 등 크게 4종류의

먹이생물이 발견되었다. 그 중 어류가 65.3%로 가장 높은

출현빈도를 보였고, 건조중량비에서도 92.0%로 전체 위 내

용물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그 다음 두족류가 43.2%로

비교적 높은 출현빈도를 나타냈지만 전체 위 내용물 건조

중량의 3.7%를 차지하여 출현빈도에 비해 매우 낮은 비율

을 나타냈다. 새우류와 이매패류는 각각 18.9%와 2.1%의

출현빈도를 보였으며, 1.6%와 2.6%의 건조중량비를 나타냈

다(Table 1). 진해만 대구의 가장 중요한 먹이생물은 상대

중요성지수비가 가장 높은 어류(84.6%)였으며 그 다음은

두족류(12.6%), 새우류(2.7%) 순이었다. 그리고 소량의 이

매패류가 발견되었지만 상대중요성지수비가 0.1%로 낮은

비율을 차지하였다(Fig. 6). 위 내용물 중 가장 많이 발견된

어류는 실고기 (Syngnathus schlegeli)였으며 전갱이 (Tra-

churus japonicus), 가자미목(Pleuronectiformes) 등의 어류도

발견되었다(Fig. 7).

동해안 대구와 서해안 대구에서도 위 내용물이 전혀 발

견되지 않은 개체를 제외한 117개체, 98개체에서 어류, 새

우류, 두족류, 이매패류의 4종류 먹이생물이 발견되었고 진

해만 대구의 위 내용물에서는 발견되지 않은 집게류(Ano-

mura)가 포함되어 있었다. 동해안 대구의 위 내용물 중 가장

높은 출현빈도를 보인 먹이생물은 새우류로 55.6%의 출현

빈도를 나타냈고, 그 다음 어류가 39.3%, 두족류가 23.1%의

비율을 차지하였다. 반면에 건조중량비에서는 어류(58.3%)

가 새우류(30.2%)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두족류(9.3

%)도 출현빈도에 비해 낮은 건조중량비를 나타냈다. 집게

류와 이매패류는 각각 1.7%와 2.6%의 출현빈도를 보였으

며, 1.2%와 0.3%의 건조중량비를 나타냈다(Table 1). 동해

안 대구의 가장 중요한 먹이생물은 상대중요성지수비가 가

장 높은 새우류 (54.7%)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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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ercent composition of the stomach contents of Gadus macrocephalus by frequency of occurrence (F%), number (N%) and dry
weight (W%)

Prey organisms
Jinhae Bay East sea Yellow sea

F (%) N (%) W (%) F (%) N (%) W (%) F (%) N (%) W (%)

Pisces 65.3 54.9 92.0 39.3 30.7 58.3 15.3 34.5 33.4
Caridea 18.9 14.5 1.6 55.6 55.9 30.2 69.4 50.7 27.4
Cephalopoda 43.2 29.4 3.7 23.1 10.0 9.3 3.1 2.0 0.6
Anomura 1.7 1.0 1.2 16.3 10.8 35.4
Bivalvia 2.1 0.6 2.6 2.6 1.0 0.3 2.0 1.3 3.0
Unidentified 1.1 0.6 0.1 3.4 1.4 0.7 1.0 0.7 0.2

Total 100 100 100 100 1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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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Composition of stomach emptiness of Gadus macrocephalus
collected in Korean coastal wa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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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Percent composition of the stomach contents of Gadus ma-
crocephalus by index of relative importance(IRI).



류(40.0%), 두족류(5.1%) 순이었다. 그리고 소량의 집게류

와 이매패류가 발견되었지만 상대중요성지수비는 0.1% 미

만의 낮은 비율을 차지하였다(Fig. 6). 동해안 대구의 위 내

용물에서 가장 많이 발견된 새우류 중 물렁각시붉은새

우(Pandalopsis japonica), 북쪽분홍새우(Pandalus eous), 북

방도화새우(Pandalus prensor) 등이 발견되었고, 어류에서는

2개체의 대구(TL 20.0 cm, 16.2 cm)가 발견되어 대구의 공

식을 확인 할 수 있었다(Fig. 7). 한편 서해안 대구의 위 내

용물 중 가장 많은 출현빈도를 보인 먹이생물은 새우류로

69.4%의 출현빈도를 나타냈고, 그 다음 집게류가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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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Stomach contents of Gadus macrocephalus collected in Korean coastal waters.

A. Trachurus japonicus B. Pandalopsis japonica

C. Gadus macrocephalus D. Syngnathus schlegeli

E. Pleuronectiformes F. Stichaeidae



어류가 15.3%의 비율을 차지하였다. 반면에 서해안 대구

또한 건조중량비에서 새우류(27.4%)의 비율이 출현빈도에

비해 낮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집게류(35.4%)와 어류 (33.4

%)의 건조중량비는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두족류와 이

매패류는 각각 3.1%와 2.0%의 출현빈도를 보였으며, 0.6%

와 3.0%의 건조중량비를 나타냈다(Table 1). 서해안 대구의

가장 중요한 먹이생물은 상대중요성지수비가 가장 높은 새

우류(74.9%)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은 어류(14.4%), 집게

류(10.4%) 순이었다. 두족류와 이매패류는 전체 먹이생물의

0.1%를 차지하여 낮은 상대중요성지수비를 나타내었

다(Fig. 6). 서해안 대구의 가장 중요한 먹이생물은 새우류

중 둥근돗대기새우(Leptochela sydniensis) 였고, 어류에서는

실고기(Syngnathus schlegeli)가 가장 많이 발견되었으며, 장

갱이과(Stichaeidae) 어류도 발견되었다(Fig. 7).

3. 체장에 따른 먹이조성 비교

본 연구에서 채집된 세 해역의 대구를 표준체장 5 cm 간

격의 크기군으로 구분하여 위 내용물의 상대중요성지수비

를 기준으로 체장에 따른 먹이 조성의 변화를 조사하였으

며, 개체수가 부족한 크기군이 존재하였기 때문에 먹이 변

화의 경향을 위주로 관찰하였다.

진해만 대구는 표준체장 40~45 cm, 45~50 cm, 50~

55 cm, 55~60 cm, 60~65 cm, 65~70 cm, 70~75 cm의 7개

크기군으로 구분하였다. 40~45 cm의 가장 작은 크기군에

서는 9개체의 대구 시료가 채집되었고, 새우류(56.0%)와

두족류(44%)가 전체 위 내용물을 구성하였다. 45~50 cm

의 크기군에서는 12개체의 시료가 채집되었고, 어류의 섭식

비율이 85.7%로 급격하게 증가한 반면 새우류는 출현하지

않았으며, 두족류의 섭식비율은 14.3%로 현저히 감소하였

다. 50~55 cm의 크기군에서는 83개체의 시료가 채집되었

고, 새우류가 다시 출현하였지만 3.7%의 낮은 점유율을 나

타냈으며, 어류와 두족류가 80.1%와 16.2%로 전체 위 내용

물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55~60 cm의 크기군에서는 가

장 많은 91개체의 시료가 채집되었고, 어류의 섭식비율이

87.1%로 더욱 증가하였다. 이 크기군에서는 이매패류가 출

현하였지만 0.3%의 매우 낮은 점유율을 나타냈다. 진해만

대구는 체장이 증가함에 따라 어류의 섭식비율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낸 반면, 새우류와 두족류는 급격하게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체장 70~75 cm의 가장 큰 크

기군에서는 어류가 94.8%로 전체 위 내용물의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두족류는 5.2%로 낮은 점유율을 나타냈으며

새우류는 발견되지 않았다(Fig. 8).

동해안 대구는 표준체장 15~20 cm, 20~25 cm, 25~30

cm, 30~35 cm, 35~40 cm, 40~45 cm, 45~50 cm, 50~55

cm, 55~60 cm의 9개 크기군으로 구분하였다. 15~20 cm의

가장 작은 크기군과 20~25 cm의 크기군에서는 각각 1개

체와 2개체가 채집되었고, 새우류만 섭식된 것으로 나타났

다. 25~30 cm의 크기군에서는 24개체의 시료가 채집되었

고, 새우류의 섭식비율이 70.4%로 가장 높았으며 어류와

두족류가 28.7%와 0.9%를 나타내며 출현하기 시작하였다.

30~35 cm 크기군에서는 35개체의 시료가 채집되었고,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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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Relationships between relative prey composition (IRI, %) and
standard length of Gadus macrocephalus in Jinhae 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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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Relationships between relative prey composition (IRI, %) and
standard length of Gadus macrocephalus in East sea.



우류의 섭식비율이 54.9%로 감소하는 반면 어류와 두족류

의 섭식비율은 43.2%와 1.1%로 감소하였다. 이 크기군에서

는 집게류가 0.4%를 나타내며 출현하기 시작하였지만 매

우 낮은 점유율을 차지하였다. 40~45 cm 크기군에서는 21

개체의 시료가 채집되었고, 어류의 섭식비율이 86.9%로 급

격하게 증가하는 반면 새우류는 10.0%로 급격하게 감소하

였다. 이 크기군에서 어류의 섭식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난

것은 동해안 대구의 위에서 발견된 2개체의 대구가 소화되

지 않은 채 포함되어 있어 건조중량비가 높게 나타났기 때

문이다. 위 내용물 중 2.7%를 차지한 두족류는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으며, 이매패류도 0.2%를 나타내며

출현하기 시작하였다. 45~50 cm의 크기군에서는 17개체의

시료가 채집되었고, 어류의 섭식비율이 22.6%로 다시 감소

하는 반면 새우류는 59.6%로 증가하였다. 두족류의 섭식비

율은 17.2%를 나타내며 점진적으로 증가하였다. 55~60 cm

의 가장 큰 크기군에서는 48.8%를 나타낸 두족류가 전체

위 내용물 중 가장 높은 점유율을 나타냈으며, 그 다음은

어류, 새우류 순으로 각각 27.8%, 20.9%였다. 동해안 대구

는 체장이 작을수록 새우류의 섭식비율이 높은 반면 시료

의 크기가 커질수록 새우류의 섭식비율은 감소하고, 두족류

와 어류는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다(Fig. 9).

서해안 대구는 표준체장 15~20 cm, 20~25 cm, 30~35

cm, 35~40 cm, 40~45 cm, 45~50 cm의 6개 크기군으로

구분하였다. 15~20 cm의 가장 작은 크기군에서는 34개체

가 채집되었고, 갑각류만을 섭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우

류가 98.6%로 전체 위 내용물의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1.4%를 차지한 소량의 집게류가 발견되었다. 20~25 cm의

크기군에서는 새우류가 84.8%로 가장 높은 섭식비율을 나

타냈지만 감소하였고, 집게류의 섭식비율은 11.7%로 증가

하였다. 이 크기군에서는 어류와 두족류가 각각 3.1%와

0.4%를 나타내며 출현하기 시작하였다. 새우류의 섭식비율

은 대구 시료의 크기가 증가함에 따라 더욱 감소하여 35

~40 cm의 크기군에서는 전체 위 내용물 중 27.1%의 점유

율을 나타냈다. 반면 집게류는 66.2%를 나타내며 점진적으

로 증가하여 이 크기군에서 가장 높은 섭식비율을 차지하

였다. 표준체장 40~45 cm, 45~50 cm의 가장 큰 크기군에

서는 각각 18개체와 3개체가 채집되었고, 어류의 섭식비율

이 각각 92.3%, 86.1%로 급격하게 증가하여 전체 위 내용

물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40~45 cm 크기군에서는 새우

류의 섭식비율이 6.9%로 더욱 감소하였고, 0.6%를 나타낸

집게류 또한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서해안 대구는 체

장이 증가함에 따라 새우류의 섭식비율이 점차적으로 감소

하였고, 집게류는 일정 크기까지 증가하였다가 감소하는 경

향을 나타냈다. 그리고 체장이 큰 크기군의 대구는 주로 어

류를 섭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ig. 10). 

고 찰

먹이는 어류의 개체유지나 종족유지에 필요한 에너지원

이고 어류는 수계 내의 먹이연쇄 내에 있으므로 다양한 방

법으로 섭식행동을 하게 된다. 어류의 섭식 기구는 턱의 유

무에 따라 다른데 턱을 갖는 어류도 먹이의 종류와 성질,

섭식장소, 다른 생물과의 상호관계, 어류자신의 성장단계 등

에 따라 섭식하는 먹이의 종류는 매우 다르다(岩井, 2005).

대구는 입이 크고 위, 아래턱이 두터워 먹이를 포획하는 힘

이 강하며 식도와 위의 벽도 두텁고 V자형의 위는 탄력성

이 뛰어나 공복 시에 비해 포식 후 위의 용적이 7~14배까

지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Suyehiro, 1934; 笠原,

1956). 笠原 (1956)는 체장 52 cm의 대구가 체장 8~10 cm

의 홍살치(Sebastolobus macrochir)를 10개체 포식하고 있

고, 체장 62 cm의 대구는 체장 10 cm 내외의 홍살치를 12개

체 포식하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이와 같이 대구 성어는 일

반적으로 탐식성으로 알려져 있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소화효소 분비, 소화 그리고 흡수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유

문수가 평균 380개 있어 어류에서는 대구와 같은 과에 속

하는 명태(Theragra chalcogramma)와 가자미과 어류같은

비교적 대형 어류를, 갑각류에서는 게, 소라게, 대하 등의 대

형 갑각류를 주로 포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Suyehiro,

1934; 松原 등, 1979). 본 연구에서도 해역 별로 섭식량에

차이는 있으나 어류, 새우류, 게류 그리고 두족류의 4종류가

대구의 주요 먹이생물로 확인되었다. 한편 대구의 먹이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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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Relationships between relative prey composition (IRI, %)
and standard length of Gadus macrocephalus in Yellow sea.



상대중요성지수비에 근거하여 진해만 대구의 위 내용물은

어류 (84.6%), 두족류 (12.6%), 새우류 (2.7%), 동해 대구는

새우류 (54.7%), 어류 (40.0%), 두족류 (5.1%), 서해 대구는

새우류(74.9%), 어류(14.4%), 집게류(10.4%) 순으로 포식된

것으로 분류되었다. 

한편 Uchida (1936)와 笠原 (1956)는 대구 식성은 성장에

따라 변한다고 보고하였다. 특히, Uchida (1936)는 우리나라

연안에 서식하는 대구에 대해 체장 20 cm 이상의 미성어는

부유생물이나 저서성 치어를, 45 cm 이상의 성어는 대구나

정어리(Sardinops melanostictus)와 같은 어류와 저서성 생

물을 포식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笠原 (1956)는 일본 동

북지방 연안에 분포하는 대구 3,749개체의 위 내용물을 조

사하여 체장 20~40 cm의 미성어는 체장 20 cm 미만의 대

구에 비해 새우류를 포식하는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

장 많고 다음은 어류의 비율이 증가하지만, 크릴 포식량은

반으로 감소한다고 하였고, 체장 40~60 cm의 성어는 어류

의 포식비율이 약 52%로 증가하여 주요한 먹이생물이 되

고 다음은 새우와 오징어 순이라고 하였다. 체장 60 cm 이

상의 개체는 어류를 섭식하는 비율이 80%로 가장 많고 오

징어와 문어류도 이전에 비해서 3배가량 증가하여 포식된

량이 현저하게 감소한 새우류와 함께 주요한 먹이생물을

이룬다고 하였다. 동해, 서해 그리고 진해만 대구의 해역별

평균체장이 진해만 대구 55.51±6.01 cm, 동해 대구 36.72

±9.05 cm, 서해 대구 26.51±9.43 cm이고 이러한 대구의

평균체장을 고려하여 위 내용물을 비교하면 Uchida (1936)

와 笠原 (1956)의 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진

해만 대구는 45 cm 이상에서 어류를 섭식하는 비율이 매우

높았으며, 동∙서해 대구는 15~40 cm에서 갑각류의 섭식

비율이 높았다. 그러므로 진해만 대구와 동∙서해 대구의

주요 위 내용물 차이는 해역 간 대구의 체장 차이에 기인

한 것으로 추측된다. 

한편 Moiseev (1953)와 Hashimoto (1974)도 대구의 체장

에 따른 위내용물 조성을 조사하여 대구가 성장함에 따라

어류 섭식 비율이 가장 높고 장미류와 두족류가 다음을 이

룬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岩井 (2005)는 대구의 입 크기와

소화기관의 구조에 근거하여 대구를 어식성으로 분류하였

다. 본 연구에서도 동해안 대구를 제외한 진해만 대구와 서

해안 대구는 체장이 증가함에 따라 어류 섭식 비율이 급격

히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Albers와 Anderson

(1985)은 알라스카만에 서식하는 태평양 대구의 위 내용물

을 조사하여 출현 빈도가 가장 높은 먹이생물이 자주새

우(Pandalus borealis)라는 것과 이 해역에서 가장 풍부한

먹이생물도 십각류라는 것을 보고하며 대구는 서식 환경

중에 풍부한 십각류를 우선적으로 섭식하는 포식자라고 주

장하였다. 또한 이 해역에 대구의 주요 먹이인 갯지렁이

류(Polychaeta)와 같은 저서생물이 풍부하였음에도 불구하

고 중요성이 낮았는데 이것은 대구가 서식 해역에 있는 모

든 유용한 먹이를 섭식하는 것이 아니라 서식 환경과 대구

의 섭식 습성에 따라 먹이를 선택적으로 섭식하기 때문이

라고 하였다. 岩井 (2005)는 어류는 서식장소에 있는 먹이

생물을 무차별적으로 섭식하지 않고 좋아하는 먹이를 선택

적으로 섭식하는 경향이 있지만 좋아하는 먹이가 없거나

있어도 양적으로 부족할 때는 다른 먹이를 선택해야 하므

로 어류의 먹이 선택성은 반드시 고정적이라 할 수 없다고

하였다. 2006년 12월부터 2008년 2월까지 동해, 서해 그리

고 진해만 해역의 수산물 어획현황을 살펴보면 동해는 남

해와 서해에 비하여 갑각류 어획율이 높게 나타났는데(어

업생산통계, 2006~2008) 이와 같은 해역별 먹이환경 차이

가 대구 위 내용물 차이에 반영되었을 수도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어체 크기가 커짐에 따라 다른 해역 대구에 비해

동해 대구의 위 내용물중 어류 섭식 비율이 낮은 것에 대

해서는 서식 환경 중의 먹이생물 조사가 추가되어 고찰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주요 먹이생물이 어류로 전환되는 시기도 동해 대구는

체장이 25~30 cm에서 어류를 포식하기 시작하며 전체 위

내용물의 약 28%를 차지한 것에 비해 진해만 대구는 체장

45~50 cm, 서해 대구는 체장 40~45 cm에서 급격하게 어

식성으로 전환되었다. 특히 진해만 대구는 갑각류나 두족류

에서 어류로의 먹이 전환을 나타내는 크기군 이었으며 서

해안 대구도 이전 크기군에서 새우류와 집게류가 높은 섭

식 비율을 나타내다 갑자기 어류의 섭식비율이 높게 나타

나는 먹이 전환을 하는 크기군 이었다. 그러나 두 해역 모

두 크기군 별로 개체수가 일정하지 않고 분석 시료수가 충

분하지 않은 크기군이 존재하기 때문에 식성이 전환되는

시기를 정확하게 나타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에 동해안 대구는 공식으로 인한 2개체의 대구를 제외한

나머지 개체의 위 내용물 조성에서 어류에 비하여 갑각류

와 두족류의 섭식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이와 같은 동해

대구의 어류 섭식 시기는 Uchida (1936)와 笠原 (1956)의

결과와 유사하였고 Hashimoto (1974)의 결과와는 잘 일치

하였다. 한편 서해 대구와 진해만 대구 어식성으로 전환 시

기가 동해대구와 다른 이유는 작은 체장 그룹의 시료가 부

족했거나 작은 크기의 대구 채집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일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진해만 대구는 62%의 공위율을 나타낸 반

면, 동∙서해 대구는 각각 16%와 20%의 공위율을 나타냈

다. Moiseev (1953)는 러시아 캄차카 해역의 대구는 산란

전 매우 많은 양의 먹이를 섭식하지만 산란기에는 섭식량

이 급격히 감소한다고 하였다. 또한 사할린 서해안의 대구

는 산란기 공위율이 1947년 9.2~37.7%, 1948년에는 2.0~

39.0%라고 보고하였다. Hashimoto (1974)도 일본 동북해구

의 대구가 산란기에는 위 내용물이 없던지 있어도 소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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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히 진행된 어류의 뼈만 있을 뿐이고, 체장 50 cm 이하

보다는 50 cm 이상에서 공위율이 높아서 최고 15.2%를 나

타냈다고 하였다. 진해만은 우리나라에 있는 대구 산란장

중 가장 규모가 큰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Uchida, 1936).

최 등(2007)은 이석 분석을 통한 연령 사정에서 진해만 대

구는 대부분 5~6세의 성어로 생식소가 매우 발달해 있어

산란기 친어의 형태를 갖추었으며, 체장도 동∙서해안 대구

에 비하여 큰 범위를 나타냈고, 특히 서해안 대구는 상대적

으로 작고, 3~4세어로 미성숙어가 대분이라고 하였다. 본

연구의 육안 관찰에서도 진해만 대구의 생식소 성숙도가

동해, 서해 대구에 비해 성숙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

한 Uchida (1936)는 산란기 진해만에서 어획된 대구 중 성

숙한 개체는 위 내용물이 거의 없고 위가 완전히 수축되어

있음을 보고하였다. 이와 같은 현상은 본 연구 결과인 진해

만 대구의 높은 공위율에 잘 반영되어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진해만 대구의 높은 공위율은 11월에서 2월까지 진해

만에 회유하는 대구 중 산란을 목적으로 하는 대구가 많다

는 것을 나타내고 결과적으로 진해만은 대구 산란장으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공위율

만으로 진해만이 대구 산란장으로서 중요함을 나타내기에

는 타당성이 부족하므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청어 (Clupea harengus)는 산란회유를 시작하기 전까지

활발히 섭식하여 에너지를 저장하고 산란회유 중에는 먹이

를 섭식하지 않고, 저장된 에너지를 사용하여 성숙과 개체

의 생명 유지 등을 하며 회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Mc-

Bride et al., 1960). 반면에 연어(Oncorhynchus keta)는 산란

회유가 시작된 후, 바다에서 이동하는 동안은 섭식을 하며

이 때 암컷의 체지방 감소가 현저한데 이것이 생식선 발달

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Ando et al., 1985; Mc-

Keown, 1985). 그리고 하천으로 들어와서 산란장으로 소상

할 때는 섭식하지 않고 체내에 있는 단백질을 에너지원으

로 하여 회유한다고 하였다(Konagaya, 1982; Ando et al.,

1986). 한편 Uchida (1936)는 산란기 진해만에서 어획된 대

구 중 난 또는 정소가 미성숙한 개체는 소량의 작은 새우,

치게, 오징어, 정어리 등을 섭식하고 있음을 보고하였는데

진해만에 산란회유하는 대구는 연어, 청어와는 달리 산란회

유 도중과 진해만으로 산란회유 한 후, 성숙 전까지도 지속

적으로 섭식할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Moiseev (1953)는 산

란을 마친 대구의 섭식량이 급격히 늘어나는 것을 보고하

고, 산란기 섭식량의 저하는 생식소의 급속한 용적 증대에

기인하여 위가 확장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본 연구

에서 분석에 이용된 진해만 대구의 경우 성숙으로 인해 복

부가 심하게 팽만되고, 위가 심하게 수축된 개체가 총 256

개체 중 247개체가 확인되었으며, 나머지 9개체는 미성어

로 판단할 때 진해만 대구의 높은 공위율도 산란기 생식소

성숙에 따른 지나친 복부 팽만으로 섭식이 불가능하기 때

문일 수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백(2007)은 가덕도 인근해역에서 채집된 대구의 공위율

이 19.8%로 보고하였으나, 본 연구의 진해만에서 채집된

대구의 경우 62%의 높은 공위율을 나타냈다. 이와 같은 연

구결과는 Uchida (1936)가 가덕도 인근해역에서 채집된 대

구는 진해만 대구의 위가 심하게 위축된 것에 비하여 위의

수축 정도가 심하지 않고, 위내용물 중에서 어류 또는 형태

를 알 수 없는 다른 먹이생물을 다량 확인 할 수 있었다고

보고한 내용을 반영하고 있다. 산란기간 중 진해만과 가덕

도 인근해역에서 채집된 대구의 공위율이 크게 차이 나는

원인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

된다. Uchida (1936)는 대구가 진해만 인근해역으로 산란회

유 한 초기에는 생식소가 충분히 성숙해 있지 않으므로 1

개월 정도를 기다렸다가 산란을 시작한다고 하였다. 그러므

로 대구가 진해만으로 산란회유하는 경로이자 만의 입구에

위치한 가덕도 인근해역에서 채집된 대구의 경우 성숙과정

중에 있는 개체가 많아 생식소의 용적 증대가 상대적으로

적어 섭식이 가능하므로 공위율이 낮았던 것으로 추측된

다. 본 연구에서 진해만 대구 암컷의 76% 공위율과 가덕도

인근해역에서 채집된 대구의 낮은 공위율 그리고 진해만

인근해역으로 산란회유 한 초기에는 대구 생식소가 충분히

성숙해 있지 않다(Uchida, 1936)는 것을 고려할 때, 산란기

가덕도 인근해역에 회유한 대구의 낮은 공위율이 생식소

성숙과 관련 있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

로 판단된다.

서로 다른 생태적 환경조건을 갖는 우리나라 주변 해역

에 서식하는 대구에 대해 먹이 환경과 위 내용물과의 관계

그리고 산란장에서 대구 성숙도에 따른 위내용물의 차이

등에 대해 추가적으로 연구하여 산란기 대구의 섭식 생태

를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요 약

본 연구는 위 내용물 분석에 의하여 우리나라 동해, 서해,

진해만에 서식하는 대구의 먹이에 관하여 조사하였다. 분석

한 대구 시료는 총 518개체였으며, 체장 범위는 15.5~77.0

cm 였다. 동해안 대구의 주요 먹이 조성은 새우류, 두족류,

어류였다. 서해안 대구의 주요 먹이 조성은 두족류를 제외

한 나머지 항목에서 동해안 대구와 유사하였다. 반면에 진

해만 대구는 다른 두 해역과 달리 어류를 주로 섭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은 크기의 대구는 다양한 먹이를 섭식

하지만 성장하면서 새우류와 어류를 주로 섭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특정 크기에 있어서 대구의 먹이는 서식

지의 먹이 풍부도와 그 크기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진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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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의 높은 공위율은 성숙한 대구가 산란기 동안에 일시

적으로 섭식을 중지하는 것과 관계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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